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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상담과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II대학 I캠퍼스에 재학 중인 11개 학과 
총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변인 들 간의 상호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한국폴리텍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

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폴리텍대학생

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결과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 수
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생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내적 요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
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 total of 314 students from 11 departments attending the I Campus of Korea Polytechnics II were survey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complete mediat-
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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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과목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각각 2학점에 불과해 학

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엔 부

족한 상황이다.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에서 전문 기술능력의 

향상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능력은 상

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인력 특성을 고려한 맞

춤 진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 학

생의 진로관련 변인 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한국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내적인 심리요인을 파악하고 학교, 전공교수, 진로교수, 진로

상담사 등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요인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Ginzberg(1952)는 대학생 시기를 전 생애적 진로발달과정

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라 하였다[6]. 김봉환(1997)은 합

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을 향상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

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7]. 대학생 시기에 직업영역으로 진입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행동이 필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

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

인 들의 메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활발 하게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8]. 대학생 시기에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개인

의 상황과 환경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송현심, 홍혜영(2010)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고 외부로부터 제공

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보

고하였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부모, 교수, 친
구 등 주변사람에게 받는 관심과 격려, 자원제공 등의 사회

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

I. 서 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

는 것은 인생에 중요한 과업이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고

용충격으로 취업률이 감소하고 4차산업혁명의 직업변동 속

에서 청년 구직자는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급속하게 변화하

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9년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일반대학 63.3%, 전문대학 

70.9%, 산업대학은 71.5%, 기능대학은 80.0%로 나타났다[1]. 

기능대학이 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전문학교

를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전환되었다[2]. 2020년 산

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서 2019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

력 부족인원은 37,924명을 기록하였다[3]. 취업 난에도 불구

하고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확보

와 4차산업사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인력에 관한 실

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다[4]. 한국폴리텍대학은 국

가기관산업, 신기술, 시설, 제조업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과 기업만족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훈련 과정

인 FL(Factory Learning)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 
2019년 기준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80.3%, 취업 유지

율은 90.1%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1]. 근래 채용전형

은 기업에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시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스펙을 갖춘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

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하는 추세이다. 직무중심의 채용 트렌

드에 맞추어 산업현장에 대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은 한

국폴리텍대학의 높은 취업률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강현희(2015)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 취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안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현재의 단편적인 취업교육에 집중된 기초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2년제 학

위과정은 전공이론과 실습,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위주이고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ffec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increases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uggests that through active social support around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which is a low-level factor for students.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Polytechnic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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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career)란 개인에 일생에 걸쳐 직업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과 행동,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5]. 자기

효능감은 Bandura(1977)에 소개되었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

념이 진로결정과 연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진로결정과 관

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진

로선택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적 확

신성으로 정의된다[17]. Taylor와 Betz(1983)는 자기평가, 직
업정보 수집,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구성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여 개념화하였다[17]. 

국내연구를 보면 한주원(2013)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희망하는 진로목표에 대한 과제의 이행, 관련된 정보수집, 문
제해결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 활동이 촉진되고, 향상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18]. 임수진(2017)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계

획 및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19].

C. 사회적 지지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대인관계인 가족, 친구, 이웃, 교사로부터 받는 긍정

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0]. Maslow의 인간의 욕구 중 

사회적 욕구는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충족

시키기는 것으로 언급된 것이 사회적 지지다[21]. 
House(1987)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애정, 신뢰, 친밀

감, 감정이입), 정보적 지지(상황에 대한 정보), 평가적 지지(수
용, 긍정적 자기평가), 물질적 지지(물질제공)의 측면으로 분류

하였다[22]. 국내 연구에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가
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로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였다. 둘째, 정보적 지지는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셋째, 물질적 지지로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 등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고 넷째, 평가적 지지로 자신의 행위

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하는 것으로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

는 긍정적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23]. Betz(1989)는 사회적 지

지가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4].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본 연구

에서 그 관련성을 확인하여 기술인력에 맞는 진로상담과 교

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

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상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

로준비 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에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

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A.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진로결정 및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 정의하였다[11]. Kanfer 외 (2001)는 진로준비행동

은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들, 실업자, 직무기회

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행동이라 하였다[12]. 진
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한 합리적 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13].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되

는데 첫째는 정보수집활동으로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전망, 입직 방법, 필요 요건, 
작업 환경 등과 같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목표한 직업에 진입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장비 등을 구입

하는 행동이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면허증, 자격증 취득

을 포함하여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비하는 것

이다. 셋째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고 

이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이다[11]. 박완성

(2002)은 진로준비행동을 자기탐색인 자신의 능력, 성격, 적

성 등을 파악하는 것과 직업탐색인 직업세계, 임금, 학력수준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14]. 



J. Pract. Eng. Educ. 13(3), 473-482, 2021

http://dx.doi.org/10.14702/JPEE.2021.473 476

b) 진로준비행동

김봉환과 김계현(1997)이 개발한 척도를 이종찬(2013)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정보수집

활동(5), 도구구비활동(5), 목표달성활동(6)의 총 3개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

로 이루어져 있다.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연구에서 종합 

Cronbach’s α계수는 .84였고[7] 이종찬(2013)의 연구에서 종

합Cronbach’s α계수는 .81로 나타났다[26]. 본 연구에서 진로

준비행동의 종합Cronbach's α계수는 .90로 나타났고 정보

수집 활동 .71, 도구구비 활동 .80, 목표달성활동 .80로 나타

났다. 

c) 진로결정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50문항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

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였다[17]. 이 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

(CDMSES-SF)인 자기평가(5), 직업정보수집(5), 목표선택(5), 

계획수립(5), 문제해결(5)의 5개 영역 별로 5문항씩 총 25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이은경(2001)이 수정하고 타

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목표 선택(11), 직업정보(6), 문
제해결(3), 미래계획(5)의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종합Cronbach's α계

수는 .85였다[27].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종합

Cronbach's α계수는 .92로 나타났고, 목표선택 .89, 직업정보 

.81, 문제해결 .77, 미래계획 .7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SPSS 25 프로그램으로 통계적 검증을 하

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

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

다. 셋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였다. 넷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

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

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ping)과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결과

A.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폴리텍대학 II대학 I캠퍼스에 재학중인 2학년 학위

과정의 11개학과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294명(93.6%), 여자 20명

(6.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32명(42.0%), 2학년 182
명(58.0%)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사회적 지지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

a)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것을 조명실(2007)이 보완한 측정

도구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7), 정보적 지지

(6), 물질적 지지(6), 평가적 지지(6)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명실과 최경

숙(2007)의 선행연구에서 종합Cronbach α계수는 .96으로 측

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25].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의 종합Cronbach α계수는 .97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별 신뢰

도는 정서적지지 .93, 정보적 지지 .92, 물질적 지지 .86, 평가

적 지지 .91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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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평균 3.66, 평가적 지지 평균 3.89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은 평균 3.51로 나타났고, 목표선택 평균 3.68, 직업정

보 평균 3.44, 문제해결 평균 3.57, 미래계획 평균 3.17로 나타

났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91로 나타났고, 정보수집활동 

평균 2.97, 도구구비활동 평균 3.04, 목표달성행동 평균 2.75
로 나타났다. 

B. 연구결과

 

1) 연구변인 들의 기술통계

한국폴리텍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

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85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 평균 3.92, 정보적 지지 평균 3.92, 물질적 지지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

Table 1.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of the study subjects

변수 문항 수 가능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25 1-5 1.24 5.00 3.85 0.67

정서적 지지 7 1-5 1.29 5.00 3.92 0.70

정보적 지지 6 1-5 1.00 5.00 3.92 0.71

물질적 지지 6 1-5 1.17 5.00 3.66 0.73

평가적 지지 6 1-5 1.33 5.00 3.89 0.6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 1-5 1.12 5.00 3.51 0.53

목표선택 11 1-5 1.27 5.00 3.68 0.60

직업정보 6 1-5 1.00 5.00 3.44 0.68

문제해결 3 1-5 1.00 5.00 3.57 0.77

미래계획 5 1-5 1.00 5.00 3.17 0.66

진로준비행동 16 1-5 1.00 5.00 2.91 0.73

정보수집활동 5 1-5 1.00 5.00 2.97 0.80

도구구비활동 5 1-5 1.00 5.00 3.04 0.87

목표달성활동 6 1-5 1.00 5.00 2.75 0.81

표 2.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변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3-1 3-2 3-3

1. 사회적 지지 1

1-1. 정서적 지지 .970*** 1

1-2. 정보적 지지 .957*** .912*** 1

1-3. 물질적 지지 .915*** .845*** .826*** 1

1-4. 평가적 지지 .949*** .915*** .893*** .798*** 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18*** .367*** .406*** .403*** .416*** 1

2-1. 목표선택 .399*** .354*** .392*** .360*** .412*** .912*** 1

2-2. 직업정보 .340*** .287*** .340*** .336*** .330*** .842*** .674*** 1

2-3. 문제해결 .184** .175*** .171** .172** .181** .469*** .278*** .266*** 1

2-4. 미래계획 .316*** .273*** .291*** .344*** .295*** .782*** .597*** .579*** .281*** 1

3. 진로준비행동 .307*** .248*** .300*** .329*** .293*** .563*** .465*** .538*** .186** .512*** 1

3-1. 정보수집활동 .370*** .325*** .354*** .387*** .339*** .513*** .441*** .468*** .158** .468*** .851*** 1

3-2. 도구구비활동 .200*** .141* .208*** .202*** .216*** .463*** .381*** .488*** .118* .393*** .867*** .582*** 1

3-3. 목표달성활동 .253*** .201*** .241*** .290*** .231*** .512*** .410*** .466*** .211*** .491*** .919*** .696*** .703*** 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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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고 1단계에서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 간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약 1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418, p<.001).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

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

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을 약 9.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7,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유의성 검

증을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투입하

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

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약 32.3%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 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26, 
p<.001). 

4단계에서는 3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는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 3단계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여 (β=.307→.087), 사회적 지지와 진

2) 연구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418, 
p<.001),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07, p<.001),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563, p<.001). 모든 하위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3)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a)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

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 영향 관계를 확

인하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을 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 진

행하는 회귀분석이다[28].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는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표 3.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상수) 2.239 0.158 　 14.168*** .000

사회적 지지 0.329 0.040 .418 8.135*** .000

F=66.172 (p<.001), R2=.175, adjusted R2=.172

2
진로준비행동

(상수) 1.624 0.229 　 7.094*** .000

사회적 지지 0.334 0.059 .307 5.699*** .000

F=32.482 (p<.001), R2=.094, adjusted R2=.091

3
진로준비행동

(상수) -0.005 0.254 　 -0.019 .984

사회적 지지 0.095 0.056 .087 1.693 .09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727 0.071 .526 10.242*** .000

F=74.100 (p<.001), R2=.323, adjusted R2=.3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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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Sobel(1982)이 제안한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간접

효과 유의성을 검증을 실시하였다[31]. 소벨통계량이 1.96보
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벨테스트를 한 결과 소벨통계량

은 6.412, 유의확률은 .001 미만으로 나타나 1.96 보다 커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

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에 상호 간의 관계를 확

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성을 파악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한민영, 오은주

(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2].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

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

에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나태균, 문성원

(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3].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

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

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한다고 보고한 양

진희, 김봉환(2008)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34]. 한국

폴리텍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 수록 진

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b) 부트스트랩 검증과 소벨 테스트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고[29] 결과

는 표 4와 같다. 
SPSS Process macro의 간접효과 모형인 4번 모형을 적용

하였고, Shrout와 Bolger(2002)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95%
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30]. 부트스

트랩 표본 수는 5,000으로 설정하였고, 95% 신뢰수준을 바탕

으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220으
로 나타났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35~.315로 나타나 0을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모형

Fig. 2. Parametric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
c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
tion behavior.

표 4.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Table 4. Testing indirect effects of bootstrapping

경로 간접효과 크기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20* .046 .135 .315

Sobel Z=6.412 (p<.001)

*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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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하는 연구

결과는 우현아, 이희수(2020)와 동일하다[35].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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